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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view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of child-rearing issues 
related to single-parent families and pinpoints related problems. It undertakes for single- 
parent families with children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o determine limitations that 
prevent single-parent families from obtaining in existing policies and legislation. The study 
introduces policy guidelines to ensure childcare for single-parent families.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the basic policies supporting single-parent families should be broadened to 
include not only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but also higher-income, single-parent 
families, which would allow all such families to be given first priority at childcare centers. 
Second, to resolv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oward single-parent families, articles about 
education and single-parent families should be included in the Single-Parent Support Act. 
Third, substantial and customized support policies tailored to the growth-stages of children 
are needed. Fourth, program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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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should be developed and promoted. Finally, various family types, such as single- 
father or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must be considered. 

Key Words : 한부모가족(Single-Parent Family), 자녀양육(Child-Care), 자녀 보육(Child- 
Rearing), 한부모가족지원법(Single-Parent Support Act)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 구성원의 결혼관과 가족가치관

의 변화로 한부모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는 14,312천 가구로 총가구의 7.9%였으나 

2010년에는 9.2%, 2015년에는 9.5%를 차지하고 있

다. 한부모가족이 되는 원인으로는 2000년에는 사

별이 44.7% 이혼 12.9%, 기타 9.8% 등이었으나 

2010년에는 사별이 29.7%, 이혼 32.8%, 미혼 11.6%, 

2016년에는 이혼 77.1%, 사별 15.8%로 나타나 이

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두드러진다(여

성가족부, 2016a).

이중에서도 부자가정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

다. 한부모가족 중 부자가족은 2000년에는 220천 

가구로 19.5%였는데 2010년에는 347천 가구로 

21.7%, 2015년에는 409천 가구로 22.9%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특히 2016

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

부모가족 중 모자가족은 43.7%, 부자가족이 19.8%, 

모자기타가구 17.8%, 부자기타가구 15.1%로 나타

나 부자가족의 빠른 증가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여성가족부, 2016a). 

한부모가족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 한부모가

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1.62%, 2012년에는 

12.97%, 2014년에는 12.89%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어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b). 한

부모가족의 경제적인 부분을 보면 월평균 소득은 

월 189.6만원으로 2012년 월 172만원보다 증가했

으나 이는 전체 가구 평균가처분 소득의 48.7%에 

불과해 상대적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자산

은 전체가구의 23.7%로 1/5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한부모는 배우자 없이 혼자서 가계의 경제

적 문제를 책임지는 동시에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

로 한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자원의 

총량이 적기 때문이며 이는 바로 자녀양육의 문제

와 직결된다고 본다. 모자가족이든 부자가족이든간

에 한부모가 된 이후에는 혼자 경제를 책임져야 하

므로 한부모가족이 되기 직전보다 취업률은 높게 

나타나 87.4%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취업시에도 장시간 근로

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일용직이나 임시직이 많아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

족부, 2016a).

그리고 한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임시직이

나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많으며, 가사로 

인한 역할과중과 경제적 부담 등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이 바로 건강문제와도 

연결되곤 한다. 한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히 커서 자녀만은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학원

을 보낼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취업을 하려고 하니 자녀 돌봄 문제가 생기는 

등 이중 고통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정책은 모자복지정책에

서 모부자복지정책으로 확대되었고 2007년 한부

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면서 그간 수차례의 개

정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우선 대상은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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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생활요구이다. 이처럼 한부모와 그들의 자녀

들이 가족 및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생활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향후의 생활의 

여러 측면에 유기적으로 얽혀 파생되는 2차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한부모가 

될 수 있고, 또한 일반 한부모가족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

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가 한부모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대

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가정은 배우자

없이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욕구와 의지가 

강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

한 환경과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부족으로 인해 자

녀양육에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

므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

한 현실적 어려움과 취업과 자녀돌봄간에서 일어나

는 선택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부모가족의 정책욕구

도에 따른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현 시점에서 우

리 사회의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실태는 어떠한

가, 한부모가족 관련 법과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자

녀양육권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장하고 있는가, 한

부모가족 보육 및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무

엇이고,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에 대한 어떠한 정

책지원을 원하는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현재 생활을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책적 

요구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의 자녀양육권 보장을 

위한 현재의 법제 및 정책지원 등에 대한 검토와 

한부모가족 중 자조모임의 리더이거나 활발한 활동

을 하는 한부모당사자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을 한부모가족의 보

육 및 자녀양육권보장을 위한 지원정책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법제 및 정책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주요 법제를 보면 ｢한부모

가족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영유아보육법｣,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

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은 사별, 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장시간 노동능력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사실혼을 제외한 

미혼자,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한 자 등이 자녀를 양

육하고 있거나 (외)조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자녀는 18세 미만을 말하며 

취학중인 경우는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가 해당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또한 이 법에서 특례로서 결혼이민자가 대

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에 포함하고 있다(동 법 시행령 제10조).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에게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정책의 대부분

이 자녀양육 및 돌봄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그 내용

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

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원하고(법 제12조), 사

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의 복지자금을 대여하고 있고(법 제13조), 한부

모가족의 고용촉진과 이를 위한 고용지원 연계서비

스를 제공하며(법 제14조, 제14조의2), 아동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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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인 3인 4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802,315 1,037,916 1,273,516

한부모 및 조속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438,634 1,861,090 2,283,546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659,962 2,147,411 2,634,860

출처: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안내, 여성가족부

<표 1> 201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및 교육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

양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교육ㆍ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인지청구 및 자녀양

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

조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제17조)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해서는 교육지원(법 

제17조의2), 자립지원(법 제17조의4) 등을 제공하

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에서의 일정비율할

당 등 주거지원(법 제18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모자복지시설, 부자복지시설, 미혼모자복

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에서 한부모가족의 주거와 생계지원, 자립지원 

등을 행하고 있다(법 제19조). 

한부모자녀의 보육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보육시설 입소 우선 순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만 1순위이고 일반 한부모가족은 2순위로 되

어 있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제

도가 기존의 통합형 급여체계에서 맞춤형체계로 전

환되어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방식에서 생계급

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세분화하고 급

여별 수급자 선정기준도 다층화하는 식으로 재편됨

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 기준도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 청

소년 한부모가족인 경우 최저생계비 150% 이하 등

을 지원 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부모 및 

조손가족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

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한부모 및 조손가족지원 대상은 월 소득 기준

이 2인인 경우 월 1,366,362원이하에서 1,438,634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월 소

득 1,576,572원 이하에서 1,659,962원 이하로 기준

이 변경되었다(여성가족부, 2016b).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

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경상소득에의 중

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

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표 1>과 같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속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을 보면 만 12

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

급되고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자녀가 중ㆍ고등학생일 경

우 연 5만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되며, 시설에 입소

한 가구에는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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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만 12세 미만 자녀, 월 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학용품비: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연 5만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아동양육비: 월 15만원(생계급여수급자 제외)

⚪ 검정고시학습비: 154만원 이내(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고등학생교육비: 실비지급(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월 10만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방자치단체

⚪ 권역별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운영 : 미혼모ㆍ부의 

임신ㆍ출산ㆍ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양육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미혼모ㆍ부자

가족

지방자치단체 

17개 지원기관

출처: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연구자 재정리)

<표 2> 여성가족부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아동양육비를 월 15만원씩 

지급하며, 연 154만원이내에서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소득인정액이 기

준 중위소득 53%-60%인 청소년 한부모의 고교생 

교육비를 분기별로 실비 지급하고, 생계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립촉진수당

으로 월 10만원씩이 지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 발표한 ‘한부모가족 자립

역량 강화 지원방안’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ㆍ취업중인 한부모를 위한 

돌봄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저소득 한부모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자녀양육비 지원의 현실화, 양육비이행 

지원, 주거지원 확대 등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

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전 배우자로

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많

으므로 이들의 자립과 자녀양육을 위해 종합적이고 

다양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한부

모가 아동양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통합형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예방하며, 한부

모가족복지시설ㆍ센터 등의 취업성공패캐지를 통

해 취업상담, 개별맞춤형 직업교육 후 취업할 수 있

도록 지원하며,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확보를 위해서 2015년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지원대상 확대, 양

육비의 단계적 현실화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

운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여건을 개선하며,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b; 여성

가족부, 2015c; 이영호, 2015b; 장명선, 2015).

또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서

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임신시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책임교원 지

정, 미혼모전담위탁교육 시설을 연계, 임신ㆍ출산

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미혼모 학

력취득지원을 위해 ‘교실형 위탁교육’ 실시를 규정

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비의 현실화를 위

해 ’17년 월 20만원, ’19년 월 25만원을 지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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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보육료 지원
 만 0-5세 보육기관 

이용가정

- 보육료 지원 - 주민센터, 

- 아이사랑보육포털 

- 복지로사이트

양육수당 

지원
만 0-5세 가정양육아동가정

- 양육비지원 - 주민센터

- 복지로 사이트

아이돌보미
3개월이상-만12세 자녀 돌봄 

희망가정

- 시간제 돌봄서비스

- 영아 종일제서비스

- 기관 파견돌봄서비스

- 질병감염 아동특별지원

- 주민센터

방과후 학교
저소득 한부모자녀 

초ㆍ중등생

- 방과후 학교

- 지역아동센터

- 거주시 시도교육청 

- 방과후 학교 포털시 스템

출처: 정보길라잡이,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5

<표 3> 한부모가족 자녀돌봄 주요 정책서비스 내용

하고 미혼모시설에 공동육아방을 설치하여 미혼모 

초기양육을 지원하며 취업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성공패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부모의 자녀가 0-5세인 경우 보육기관 이용시 

연령별로 보육료를 지원받으며, 가정에서 양육시에

도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또한 자녀

가 12세가 될 때까지 아이돌보미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의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5년에 서울형 가족종합정책에서 한

부모가족 지원을 저소득에서 일반 한부모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즉 한부모가족 자립모델 구축, 학습부터 취업까

지 미혼모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 재가 한부모

가족 맞춤형서비스 제공, 부자ㆍ다문화한부모가족 

발굴 및 지원, 한부모지원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마

련, 서울시 한부모가족 ‘모두 함께 대축제’ 추진 등

이다. 

이와 같이 한부모가족 관련법이나 기본계획에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이 서비스 이용시 구체적인 정보를 구하

기 힘들고, 생애주기별에 따른 정책지원이나 맞춤

형 지원서비스 부족,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등에 대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에 대

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의 실태

여성가족부의 2016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

하면 한부모의 평균연령은 43.1세로서 40대 61.2%, 

30대 이하가 25.3% 순이며, 자녀수는 2013년에는 

2.6명에서 평균 1.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중학생 이

상 53.3%, 초등학생 32%, 미취학 13.8% 등으로 나

타났다(여성가족부, 2016a). 

한부모가족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

게 되는데 우선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문제 등이 가

장 커다란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혜영ㆍ이

미정ㆍ이택면ㆍ김은지ㆍ선보영ㆍ장영진, 2012; 장

명선ㆍ이영호, 2014; 김승권ㆍ김연우, 2012, 조영희

ㆍ송혜림, 2009; 문순영, 2015; 배다영ㆍ진미정, 

2011;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4, 2015b; Bianchi, 

Subaiya & Kahn, 1999).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이

용율이 87.6%로 높게 나타나는데, 미취학자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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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어린이집 69.1%, 유치원 18.5%, 한부모가 직접 

돌봄 8.1%, 조부모 돌봄 3.4% 등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초등학생자녀의 경우 방과 후 교실 47%, 학원 

19.4%, 지역아동센터 8.6% 등으로 드러났다. 그런

데 미취학자녀의 12%가 돌보는 어른 없이 혼자 지

내고, 초등학생의 경우 54.4%, 중학생 이상의 경우 

50.6%가 돌봄상에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여성

가족부, 2016a).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자녀의 

연령, 한부모가족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자녀의 전체 연령대에 걸쳐서 가장 커다란 

문제로는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이며, 그 다음이 

‘자녀 돌봄문제’, ‘진로지도’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한부모가족의 정책욕구도를 보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과 시설임

대주택 등 주거지원, 건강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13, 2016a).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서는 미취학자녀를 둔 경우 ‘자녀를 돌볼 시간 부

족’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취학자녀의 경우 ‘진

로지도의 어려움’ 이 있고, 자녀가 사춘기 시기에는 

사춘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줄 수 없어 힘들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ton, 1990). 그리고 한부

모가족의 유형에 따라 어려움도 다른 것으로 드러

났는데, 특히 부자가족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형성

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족은 모자가족

에 비해 소득수준도 높고, 자가 비율, 상용직 일자

리 비율도 높아(고선강, 2015), 경제적 어려움은 덜

하나 아버지 역할과 자녀와의 관계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자가족은 취학자녀의 경우 

대화가 잘 안되고 미취학자녀의 경우에는 자녀돌봄 

문제가 모자가족보다 더 커다란 어려움으로 나타

났다(여성가족부, 2016b; 한정원, 2014; 임춘희, 

2014). 이는 부자가족의 경우 부는 자녀와의 관계

에서 감정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정서적 지지가 부

족하며 감정표현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한

정원, 2014).

또한 한부모가 되면서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고 집안일의 부담이 증가하고 미래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망

이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한부모는 집

안일, 돈이 필요할 때, 본인과 자녀가 아플 때 등 일

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과반

수 정도가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돌봄이나 네트워크 강화 등의 지원

이 요구된다(여성가족부, 2016a). 

한부모가 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커서 한부모 중 건

강이 좋지 않은 비율이 30%가 된다. 한부모들은 신

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열악한 수준으로 일상생

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가 

2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국민 우울증상 비율

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한부모 중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비율’은 

20.8%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이

유’가 53.4%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한부모와 전 배우자와의 교류정도를 살펴보면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38.7%로 가장 높으며, 자

녀와의 관계에서도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50%

이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만나는 정도에 그치

고 있다. 

한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자녀의 발달에도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Avenevoli & Merikangas, 2006) 

하는데 초기에 나타나는 분노 등의 심리적 고통은 

해결되지 않은 채 중기에는 체념적 수용상태로 남

아 있게 된다. 이것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방어적 기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의식

적,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부채의식을 아이

들에게 심어주며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자녀와 너

무 밀착되거나 닦달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등 자

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에 대해서 부모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정

빈, 2013; 최정경ㆍ이광호, 2015; 손서희, 201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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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와 자녀의 심리적, 사

회적 적응수준을 분석한 결과 한부모가족의 심리

적, 사회적 적응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한부모

가족을 결손을 가진 가족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한정원, 2014). 

현재 한부모가족들의 정책 요구도를 알아본 결

과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생계비, 양육비 등 현

금지원’이 65.7%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임

대주택 등 주거지원’ 13.5%, ‘건강지원’ 5.7%, ‘아

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5.5%, ‘직업훈련, 학업지

원’ 3.5%, ‘사회적 인식, 차별개선’ 3.4% 등으로 나

타나 자녀양육문제, 경제문제, 주거문제 등에서 보

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여성가족부, 2016a). 

사실 한부모의 자녀양육 문제는 경제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한부모가 경제활동에 참

여함으로서 자녀양육에 소홀해져 자녀의 문제행동

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Belsky, 1990), 경제적인 문

제를 책임지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구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는 경제적 만족도,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쳐 대응능력을 부족하게 하므로 이

는 다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이현심ㆍ한규

철ㆍ전기복, 2013; 박현정, 2015), 한부모의 양육태

도와 가구 연간소득,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강기정ㆍ

박수선, 2013; 박정윤, 2014),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

용하여 한부모에게 자녀양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

활면에서 종합적인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서비스는 한부모가족의 욕구와 자녀양

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대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나 선진국처럼 5-10년간 자료가 축

척된 패널데이터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문

제, 자녀양육비문제 등 폭넓은 정보를 가지고 이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강지원, 2010). 그리

고 한부모 가구주의 성별과 가구형태에 따라 다양

한 정서적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한정원, 2014).

또한 한 가계가 빈곤한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경

계선은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집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체능력은 가정에 투입되

는 경제력과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성인의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Clair Vickery, 1977).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는 경제력도 부족하지만 가사노동을 수행할 

성인도 1명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빈곤의 체감도는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한부모가구는 일

반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혼자

서 벌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포기할 수 없다

는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부족한 시간을 다시 소득

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서 채워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결국 자녀양육 하는데 있어

서 소득빈곤과 시간 빈곤을 동시에 겪게 된다(이영

호, 2015a).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 증가로 인한 다문

화한부모의 경우에는 일반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고

통과 공통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이

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어려움이 일반 한부모보다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자녀양육을 하면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

춤형 지원정책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자조

모임지원, 직업훈련, 일자리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이현주, 2013).

III. 연구방법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원요구와 지

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책간담

회에서 선정된 한부모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FGI)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러 절차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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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 관심영역 인터뷰

1그룹 유아기 한부모가족 a 5 경제, 자녀돌봄, 교육, 생활문화, 기타
 FGI 1

2그룹 유아기 한부모가족 b 5 자녀돌봄, 교육, 주거, 

3그룹 초등학생기 한부모가족 a 6
경제, 자녀돌봄, 교육, 주거, 생활문화, 

인식개선, 기타  FGI 2

4그룹 초등학생기 한부모가족 b 5 경제, 교육, 주거, 인식개선, 기타

5그룹 중ㆍ고등학생기 한부모가족 a 4 경제, 교육, 주거
 FGI 3

6그룹 중ㆍ고등학생기 한부모가족 b 6 경제, 교육, 주거, 기타

7그룹 성인기 한부모가족 4 경제, 교육, 주거, 기타  FGI 4

8그룹 부자가족 8 경제, 자녀돌봄, 생활문화, 인식개선  FGI 5

9그룹 다문화한부모가족 7
경제, 자녀돌봄, 교육, 주거, 생활문화, 

인식개선, 기타
 FGI 6

<표 4> 집단의 현황 및 관심영역

하였다. 첫째, 한부모가족지원에 많은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에서 한부모자조모임의 리더이거

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당사자를 모집하였다. 둘째, 

서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에 대한 제도와 지원의 문

제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의 특성을 동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녀의 

발달수준에 따라 유아자녀를 둔 집단, 초등학생자

녀를 둔 집단, 중ㆍ고등학생자녀를 둔 집단과 20세 

이상의 자녀를 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 다른 측

면에서 부자가족집단과 다문화한부모가족 집단으

로 구분하였으며, 한 집단의 구성원은 효율적인 논

의를 위하여 7-8명 이내로 구성하였다. 총 50명이 

참여하였다. 각 집단에는 퍼실리테이터로서 사전 

교육을 받은 한부모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집단에 

배치되어 집단활동을 이끌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청책간담회는 집단활동을 진행할 퍼실리테이터

의 사전교육을 포함하여 2015년 11월 28일, 11시에

서 17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이 현장에 

함께 참가하였다. 간담회는 타운 홀미팅*의 형식

으로 총 9개 집단으로 최소 4명에서 최대 8명으로 

구성되었다. 토론이 이루어진 집단활동의 결과로 

도출된 여러 의견들을 영역화하여 구분한 결과는 

<표 4> 와 같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과정에 관찰자

로서 참여하였으며, 토론이 이루어진 각 집단에서

의 관심사를 주제영역별로 구분하여 최대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룹별 구성원 가운데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며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한부모를 

선정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표 4>의 관심영역을 살펴보면 경제영역과 교

육이 각 각 8개 집단, 주거가 7개 집단, 자녀돌봄

이 5개 집단에서 관심을 보였고, 생활문화와 인

식개선은 각각 4개 집단에서 관심을 보였다. 기

타는 6개 집단에서 나타났지만 동일한 주제 내용

이 아니어서 순위에서는 제외하였다. 경제와 교

육문제는 모든 부모들이 생각하는 관심사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객관적인 실태 

상 결핍이 많은 점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자녀

돌봄은 중ㆍ고등자녀와 성인자녀 집단에서는 나

타나지 않았고, 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집단과 

다문화한부모가족, 부자가족에서 나타났다. 생활

* 타운 홀 미팅이란 많은 인원이 여러 테이블에 소규모로 집단으로 나뉘어 같은 주제를 갖고 동일한 순서에 의해 

토론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며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모임의 자리를 말한다(연구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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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분 한부모 연령 자녀 만 연령

FGI 1 유아기 한부모가족집단 대표 40대 후반 5세

FGI 2 초등학생기 한부모가족집단 대표 40대 초반 9세

FGI 3 중ㆍ고등학생기 한부모가족집단 대표 30대 후반 14세

FGI 4 성인기 한부모가족집단 대표 40대 후반 20세

FGI 5 부자 한부모가족집단 대표 30대 초반 3세

FGI 6 다문화 한부모가족집단 대표 20대 후반 4세

<표 5> FGI 한부모가족 대상

문화와 인식개선은 각 가정의 수준에서 개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전체 사회차원에서

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심주제 영역에서 

낮게 나온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여기

서 연구자들은 한부모란 부모 중 일인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가정을 의미하지만, 자녀

가 대학을 다닐 경우에는 22세까지 적용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만 20세가 될 때까지

의 기간에 필요롤 하는 비용이므로 자녀돌봄과 

교육을 합하여 자녀양육으로 본다면 한부모가족

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양육이라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동일한 시간대에 인터뷰를 허용한 경

우만 가능했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집단에 해당하

는 자녀의 나이만을 확인했을 뿐, 자녀수와 자녀수

에 따른 각각의 연령은 별도로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 하되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의 관심사도 함께 이야기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일한 성격의 두 집단은 각 한 명으

로 하였다. FGI 주 대상자는 모든 집단 영역에서 1

명씩 총 6명이며,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분

포한다. FGI 대상자 특성은 <표 5>와 같다. 

면접은 비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다. 면접자

의 이야기를 최대한 경청하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더 질문하고 

듣는 형식이다. 관점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서의 요구 실태는 어떠한지를 첫째, 자녀돌봄에 

대한 생활 요구, 둘째, 경제적 지원에 대한 생활

요구, 셋째, 정서지원,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에 대한 생활요구, 넷째, 사회 환경, 사회적 편견 

해소에 대한 생활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

한 제도나 지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IV. 연구 결과

1.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 요구 

실태

한부모가족의 청책간담회, FGI 연구방법을 통

해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정책 요구가 있었다(<표 

6> 참조). 첫째, 자녀돌봄에 대한 생활요구에서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어린이집 이용의 접근성 

확대, 자녀돌봄서비스 제공자와의 소통 활성화, 

자녀돌봄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가 있었다. 둘

째, 경제적 지원 요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실현가능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자녀의 안정

된 학업수행을 위한 교육비 지원, 자녀의 장래지

도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나타났다. 셋째, 정서

지원,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요구에서는 자

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성자녀

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자녀의 

혼인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 사회적 편견의 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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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요구 영역 세부내용

1) 자녀돌봄

(1) 일ㆍ 가정 양립을 위한 어린이집 이용의 접근성 확대

(2) 자녀돌봄서비스 제공자와의 소통활성화

(3) 자녀돌봄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

2) 경제적 지원

(1)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실현가능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2) 자녀의 안정된 학업수행을 위한 교육비 지원

(3) 자녀의 장래지도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정서지원,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

(1) 자녀와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2) 이성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3) 자녀의 혼인과 관련한 프로그램

4) 사회환경, 사회적 편견의 해소
(1) 한부모가족 지원 실무자를 위한 한부모 반편견교육

(2) 안전의 욕구에 대한 사회지원망 개발

<표 6>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정책요구

대한 생활요구에는 한부모가족지원 실무자를 위

한 한부모 반편견교육과 안전의 욕구에 대한 사

회지원망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1) 자녀돌봄에 대한 생활요구

자녀돌봄에 대한 요구는 자녀의 연령대가 낮은 

유아기, 초등기 그리고 부자가정과 다문화가정에서 

나타났다.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일ㆍ 가정 양립을 위한 어린이집 이용의 접근성 확

대, 자녀돌봄서비스 제공자와의 소통의 통로 필요, 

자녀돌봄에 대한 정보제공의 활성화로 대별되었다. 

(1)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어린이집 이용의 접근

성 확대 

유아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FGI 1)은 일반 가

족과 다를 바 없이 주로 어린이집의 이용을 선호하

고 실제 이용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의 제한과 이용순위에

서의 제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거론된 것으로 

보이며, 답답한 심정을 자녀양육의 중요성에 대하

여 강조하고 있다. 

 

자녀돌봄 관련 사례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낳

아서 키우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자녀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국가와 사회, 개인 모두가 해야 한다고 생각

해요. 일하면서도 돌봄을 같이 할 수 있는 진짜 

필요한 정책제도가 있었으면 해요. (FGI 1)

아이를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대기신청을 

했는데 한부모라고 했더니 순서가 157번이예요. 

근데 차상위는 더 가산점을 받는다고 해서 추가

신청을 했더니 68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

가기 어려워서 걱정하고 있는데 혼자 벌어도 맞

벌이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번다고 추

가신청 했더니 한부모가족이 맞벌이와 같은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필요한

데 취업도 어렵고 그 시간만큼 일하려면 그 시간

만큼 아이를 맡아주는 곳도 없으니까, 있으나마나 

한 제도에요. (FGI 1) 

집근처에 야간에도 봐 주는 어린이집을 찾기도 

어렵고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을 찾는 건 너무 힘

들어요. 전쟁이지요.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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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더라도 가까운 지역에 24시간 어린이집을 늘려 

만들어 놓고 아이를 거기에 데려다 주면 내가 퇴

근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면 되니까요.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을 늘렸으면 해요. (FGI 1)

아이돌봄서비스도 이용하기 힘든 점이 있어요. 모

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저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 해요. 친인척이 교육을 받은 후 돌

보미로 활동하고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

으로 하면 안심도 되고 좋을 듯해요. (FGI 2)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는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아

이들이 진짜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쟎

아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국가는 한부모가족

의 교육에 대한 지원영역에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

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FGI 2)

처음에 아이에게 뭘 먹여야 좋은지 반찬은 어떻

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이가 아플 때 어찌해야 하

는지 잘 몰랐어요. 부자가정에게는 식생활이나, 

아이가 아플 때, 아이 키우는 법 등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FGI 5) 

아이가 사내아이가 아니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런 모임에 나오면 많은 정보를 얻어가요. 딸아이

를 키우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가 더 커 갈

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큰 일이에요. (FGI 5) 

난 어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지 몰랐

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구요. 같은 고향 친구가 

있긴 했으나 잘 연락도 안 되구요. 사는 곳도 틀

리구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잘 알려 주면 좋겠어

요. 다문화가정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양육에 대한 정보와 기술이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다른 집 아이처럼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

록 돌봄서비스가 가능했으면 해요. (FGI 6)

유아기자녀를 둔 자녀 가정(FGI 1)에서는 어린

이집 우선 입소 순위에 있어서 저소득한부모가족이 

1순위이고 일반 한부모가족은 2순위여서 한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키는데 대기시간

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활용할 자원이 부족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어린이

집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기도 어렵고 일을 포기하

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부모가 유아기 자녀를 어린

이집에 맡기는 것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일이므로 

우선 순위 및 대기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일인이 혼자서 자

녀도 돌보아야 하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집 이용은 삶을 이어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

이다. 하지만 혼자서 생활을 감당해야 하고 조력자

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하는 야근 

시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를 보내야 할지 데리

고 있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24시간 운영하거나 야간에 아이를 맡아주는 

어린이집을 원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므로 긴급한 일이 있는 경우와 퇴근이 늦은 가족

을 위해서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임을 막기 위

해서도 이러한 어린이집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자녀돌봄서비스 제공자와의 소통활성화

초등기 자녀를 둔 가정(FGI 2)에서는 아이돌보

미서비스에 대한 이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아이돌봄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친인척이 하였

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통해 친정 엄마같은 따뜻

한 손길, 정서의 교류와 서로 믿을 수 있다는 안

도감 교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아이

돌보미의 특화 교육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 원가족을 통한 서비스제공과 교류도 가능할 

것 같아 권장할 만하다고 보여진다. 서울시 서초

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런 서비스를 다른 자치구에서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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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부모는 자녀가 초등학교(FGI 2)를 다니

면서부터 학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는

데 학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

는다. 즉 시간의 부족으로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서의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상황

에 대하여 담임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

안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학부모회 모임을 하는 방

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자녀돌봄에 대한 정보제공의 활성화

부자가정(FGI 5)과 다문화가정(FGI 6)은 자녀양

육에 대한 생활의 요구가 다르면서도 정보가 부족

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한부

모가족 중에서도 부자가족(FGI 5)은 자녀성장에 도

움이 되는 식생활에 대한 정보, 즉 요리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한부모가 된 이후부터 

육아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모자가족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한부모

가족의 경우(FGI 6)에는 다문화가족이면서 한부모

가족으로서 언어적 소퉁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 이

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을 고려

한 다양한 언어로의 정보제공과 지원정책이 모색되

어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과 정보가 

세분화, 또는 특화되어 부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정

보지원의 다양한 통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 경제적 지원에 대한 생활요구

(1)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실현가능한 자립지

원 서비스제공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상태는 열악하며 

취업을 했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인 경우가 많지 

않다. 미혼한부모(FGI 1)와 다문화한부모(FGI 6)가

정의 경우, 안정된 취업에 대한 생활 요구가 있었

다. 특히 나이가 어린 미혼한부모인 경우 일자리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을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

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

정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일을 포기하게 된다

면 아이를 돌볼 경제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다문

화한부모가정의 경우는 특히 차별받지 않는 일터에

서 장기간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2) 자녀의 안정된 학업수행을 위한 교육비지원 

초등자녀를 둔 한부모가정((FGI 2)과 중ㆍ고등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FGI 3)의 경우는 더욱 구체

적으로 교육비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교육비가 전보다 훨씬 

많이 들어 열심히 벌고는 있지만 아이가 원하는 학

원을 보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자녀가 커가면서 양육비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2

세가 되면 양육비가 단절됨에 따른 모순을 지적하

고 있다. 사실 현재의 자녀양육비 지원금액은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학원비까지는 못 미치

더라도 실질적인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재

능나눔 또는 재능기부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예

체능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3) 자녀의 장래지도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필요 

성인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FGI 4)에서의 고

민은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

도 한부모만큼은 아니더라도 자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갈 것인가 취업

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대학진학이 용이

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면 그것이 학업성적 때문

이든 경제적 이유이든 간에 본인이 돈을 쓰기보다

는 버는 쪽을 택하겠다고 함에 따라 한부모들의 진

퇴양난에 대한 상황은 자녀가 성인기를 바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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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만 

18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다. 그러

나 자녀가 대학을 다니게 되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

지 수급기간이 연장 된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의 빈

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대학입학의 특례지원과 장학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 관련 사례

미혼한부모들의 취업분야는 서비스직인 경우가 많

아요, 평일 저녁이나 주말근무를 하는 경우 아이돌

보미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시간이 부족하고 요

금부담이 커서 이용도 못하고 결국 아이는 돌봐야 

하니까, 일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FGI 1) 

일을 하지 못하면 더 어려워지는데 이혼한 결혼이

민여자라고 차별하지 않는 일터를 찾는 것이 시급

해요. (FGI 6)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해요. 학원에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열심히 번다고 하는 데 정말 

안 되요. 학원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FGI 2)

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12세 미만아동에게

만 아동양육비가 제공되나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요. 현실에 맞게 해주면 좋겠어요. 학원

비는 너무 부담이 되요, 학원비를 50%라도 지원 

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의 지원금액으로는 턱없이 

모자라요. (FGI 3)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대학을 가지 않고 

알바를 하겠다고 해요. 알바를 해서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저희는 수급에서 탈락이 되요. 저는 아이

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대학을 보내고 싶죠. (FGI 4) 

3) 정서지원,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요구

(1) 자녀와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정서지원,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는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욕구와 상통

한다고 보인다.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교

우관계를 비롯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자녀의 감수

성이 예민해지고 자녀가 본인의 의사표현을 잘하거

나 반대로 소통이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한다.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고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중ㆍ고등

학교시기의 자녀를 둔 한부모의 경우에서도 나타나

고 있다.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보다는 친구와의 교

감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자녀와의 공유시간이 줄어

들고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워지게 되어 한부모의 

스트레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 이성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모교육 필요

부자가족은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자

조모임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자조모임이 있

다는 것을 알아도 참여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사춘기 자녀를 둔 한부모들 가운데에서도 이성 자

녀를 둔 한부모들은 자녀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소

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교류시간이 더욱 

적어짐에 따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자가족과 모자가족, 모두 부모와 성이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데 대한 고충이 있겠지만, 부자가

정은 자녀와의 소통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욱 난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성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3) 자녀의 혼인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

보제공

한부모가족은 다른 수급자 유형 중에서도 자립

이 가능한 경우이지만 다른 한편, 빈곤의 악순환에

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자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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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빈곤을 되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한부모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과 작은 혼례에 대한 좋은 사례를 응용하는 프로그

램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 외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잘 살

펴보고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

도 방법이다. 한부모가족만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일반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한부모가

족을 위해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신설하는 

경우라면 한부모가족의 시간빈곤을 감안하고, 자녀

와의 소통이 필요한 점도 감안하면, 부모자녀가 함

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생활에 도움이 되

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여 결과물을 가져가

거나, 서로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

램 등이 한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가정생활에서

의 요구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서지원,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 관련 사례

아이들과 부모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정책이나 

활동프로그램은 없나요? 양육한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시켜주면 좋겠어요. (FGI 2)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지금 대학생과 연계해서 

아이가 멘토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데 1년 밖

에는 못 해요. 그런데 아이가 대학생과 친해져서 

공부에 재미를 붙이려고 하면 그 기간이 짧아요. 

기간을 늘려주면 좋겠어요. (FGI 3)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 들고 있어요. 아

이가 요새는 저랑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해요. 남자 

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서 월 1회 정도 

아이들과 여가프로그램이나 같이 할 수 있는 자

리를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FGI 3)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받고 싶어도 어디를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 (FGI 5)

우리 아이가 요즘 아이가 여자 친구를 사귀는데...

여자친구를 데려오거나 하면 이제 곧 결혼 도 하

겠구나 싶고...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못되니 물어

보지도 못하겠고...정보도 없고 가진 건 없고. 연

락도 안하는 이혼한 남편하고 의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요즘은 고민이 많아요. (FGI 5)

4) 사회 환경, 사회적 편견 해소에 대한 생활

요구 

(1) 한부모가족 지원 실무자를 위한 한부모반편

견교육 필요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를 돌보는 부

모가 한 명이라는 점인데, 혼자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다 해야 하는 이유로 소득은 적어도 지출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한부모 개인의 문제

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그러할 개연

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

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부모 당사자가 국가의 한

부모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실무자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한부모가정의 방문시에 친절하게 

안내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

부모 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사회 환경, 사회적 편견 관련 사례

주민센터 업무담당자에게 한부모라고 하면 뭘 받

으러 왔나 하는 눈빛으로 나를 한번 위아래로 훓

터 봐요. 내가 무엇인가 구걸하러 간 사람처럼요 

그래서 그런 눈빛이 너무 싫어서 가능하면 안 가

게 되요. (FGI 2)

한부모가족 자녀가 군대에 가면 무조건 관심 병

사로 분류한다는데 왜 관심병사로 몰아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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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 아들도 커서 군대 가면 

그런 취급 당할까봐 걱정되요. (FGI 4)

결혼하러 한국에 와서 이혼까지 했냐고 하는 것 

같아서 이혼했다고 말 안 해요. 나는 차별받아도 

내 애가 차별받는다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요. (FGI 6)

나도 혼자라서 힘든데 만약 갑자기 내가 죽으면 

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잘 살아 갈 수 있을

까 걱정이 문득문득 들어요. (FGI 6) 

(2) 안전의 욕구에 대한 사회지원망 개발

또한 자녀가 성인기에 들어서서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남자아이의 경우는 군대를 가는 일

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통과의례이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군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이슈

가 되었던 상황이 자신의 자녀와 관련이 있다는 것

은 매우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

한 부분은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중에서도 가장 기

본적인 안전과 관련한 욕구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한편, 다문화한부모가정의 경우, 사별이든 이혼

이든 혼자가 되는 일은 한부모 당사자의 어려움으

로 모든 한부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원가족

의 지원은 물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더욱 이루어지

기 힘들고, 한국에서의 조부모가족과 연결이 되지 

않는 한 세대를 이어서 자녀에게 울타리가 되어 줄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이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

으로 보인다.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한부모가족을 

위한 별도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

앞에서 살펴 본 4개 영역의 생활요구에 따른 11

개 세부요구의 내용을 정책개선 방법에 따라 재구

성하여 첫째,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법제 

정비, 둘째,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프로그

램 개발, 셋째,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법제정비 

(1) 보육시설 입소순위의 조정을 통한 한부모가

정의 일ㆍ가정 양립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우선 입소순위 중 1순위의 내용을 보면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의 자녀, 3.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

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에 해당하

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아동복지시설에서 생

활중인 영유아, 7.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만 5세이하)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8.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

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9. 어린이집 설치 후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법인, 단체 근

로자의 자녀로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

아, 10. 주택법에 다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자녀로서 해당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전환된 국

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등이다.

이와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보호대상자인 저소득 한부모의 자녀만 1순위로 

되어 있으며 일반 한부모자녀는 2순위로 되어 있

다. 하지만 자녀를 돌보는데 꼭 필요한 성인의 시간

이 한 명분이 부족한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상관없

이 1순위로 하는 것이 법적용 형평에도 맞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취업을 한 상태라고 해도 

주로 일용직이 많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방안 모색

－157－

경우가 많아서 맞벌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

다. 2016년 7월부터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에 2세 

이하의 자녀를 하루 8시간 이상 맡길 수 없고 늦

어질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내게 되므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특혜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는 상

대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는 불공평한 돌

봄의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가족이 자

립을 위한 일을 하면서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육시설 우선 입소순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부모가족의 자

녀양육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도 소득에 상관없

이 보육시설 입소 우선 순위에서 1순위로 변경되

어야 할 것이다(장명선, 2015).

(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현실적 지원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이

루어지고 있으나 한부모가족들은 그들의 형편에 맞

는 맞춤형지원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경제

적 여건이 어려워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금액을 현실화하여 학원비까지는 못 미치더라

도 실질적인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탁가정 아동의 경우는 만 18세가 되면 자립

지원금이 제공되고, 대학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을 

하면 대학입학금을 준다. 또한 입양아동 양육수

당을 보면 2015년에는 아동이 만 15세까지 주

다가 2016년부터는 만 16세 미만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자녀연령

을 12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아동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인권이나 

아동복지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지원범

위와 지원금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한부

모가족지원법상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현

실적 지원의 근거마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

가 필요하다. 

2)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1) 자녀양육정보 접근성 확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한부모가족이 현재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을 잘 활

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시기에 필요한 정보가 제 

때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644-6621에서는 다양한 종합정보를 제

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하며 한

부모가족의 자조모임 등을 활성화시켜서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

터 등이 중심이 되어 자조모임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면 좋을 것이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생활을 책임지므로 자녀와 같

이 보내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자

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나 문

화활동, 여가활동 등의 빈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자녀와의 대화 어려움이나 생활

지도의 어려움 등 자녀와의 관계적 측면의 어려움

을 호소하고 있다. 한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나 상담프로

그램 등을 발굴,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부모-자녀관계에 힘들어 하는 부모들

이 많고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에도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혼자

서 부모의 성과 다른 이성자녀를 감당하고 관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이성자녀를 둔 한부모를 대상

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지원이 매우 필

요하다. 

사실 한부모가족은 이혼 등으로 인해 마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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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나 외로움, 혼자서 자녀양육과 경제적 문제 

등을 다 책임져야 하는 책무 등으로부터 오는 위

압감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상담이나 힐링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전

문상담을 하거나 한부모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

램이나 문화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보다 확대하고 지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부자가족과 다문화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

한부모가족 중 부자가족과 다문화한부모가족은 

일반 한부모가족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다문

화한부모가족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통하지 않

은 상태에서의 취업의 어려움과 동시에 생활정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이혼ㆍ

사별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와 불안정을 느끼고 자

녀양육이나 취업 문제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

논할 사람도 없는 등 사회적 네트워크도 약하고, 혼

자 부모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는 부담감

으로 인해 우울증 등 심리ㆍ정서적인 면에서 불안

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부자가족은 요리방법, 식생활에 대한 정보, 육

아방법 등 모자가족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부자가족의 자조모임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정보수집을 위해 한부모가

족 모임에 나와도 혼자 참여하기가 어색하여 참

여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다문화한부모가족의 경

우에는 다문화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으로서 이중

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을 고려

한 지원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부자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한부모가족은 사회적 네트

워크가 약해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받기가 쉽

지 않으므로 이들의 자조모임을 활성화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한

부모가족은 언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국어로 된 언어

상의 지원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3)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개선 

최근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

고 우리 사회의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매

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차별을 받거나 

차별을 심하게 받은 경우가 10%로 나타나고 있으

며, 차별당한 경험은 가족 및 친척, 동네나 이웃주

민, 학교나 보육시설에서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

부모가족들은 본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실태조

사 결과보다 훨씬 높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교육이 실시되

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한부모가족들을 만나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찾아 갔을 때 업무담당 

공무원에 의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상처를 받

는다고 하고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서의 차별과 

편견에 대해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에 대

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족과 비교해 보면 다

문화가족지원법은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

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

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

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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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은 각 급 학

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공

무원을 대상으로도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

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동 법 제2조제3항) 임

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교

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의 일반직무교육 중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중 ‘다양한 가정의 이해 및 지원’과 어린이집 원장 

일반과정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교과목이 

있고 승급교육 내용에도 2급 승급교육의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부분에 ‘다양한 가정의 이해’, 1급 

승급교육에도 ‘다양한 가정의 영유아 지원’ 의 교

육내용이 있기는 하나(보건복지부, 2015a)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지 실질적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이해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다문화가족지원법처럼 공무

원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실시를 규정하

고,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도 한부모

가족 이해교육 실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

욕구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의 보

육 및 자녀양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을 제

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부모당사자로

서 지역리더 등 활동이 활발한 한부모들을 대상으

로 청책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정

책욕구도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나온 내용 및 문제

점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돌봄과 자녀교육을 자녀양육으로 통칭하였

으나 자녀돌봄은 현시점에서 자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자녀양육이라면 자녀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자녀의 인성과 자질의 개발을 지원하

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유아기자녀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서의 자녀 돌봄은 

자녀를 혼자 두지 않고 돌보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

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자녀의 전 발달단계에 있

어서 공통적인 부분은 대체로 한부모는 자녀와 함

께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다는 점이었다. 한부모는 

자녀가 영유아기 일 때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이 부족하고,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는 학부모회에 

참가하거나 담임선생님과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등 학부모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

고, 자녀와도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간빈곤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돌봄

에 대한 부분을 경제적 비용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 있지만 한부모가족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

워 이 방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심

리적으로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는가 하는 면에

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돌봄에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원자는 친인척이라고 생각되어 자신의 

자녀를 친인척에게 맡기고 일을 하는 가정이 많

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원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진 상태이어서 자녀돌봄에 

있어서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도 있

었다. 결국 한부모는 오로지 혼자서 소득활동과 

가족돌봄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는 충분

하지 않아서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대다수는 비양육

자인 상대가 자녀를 키웠을 때보다는 최소한 더 잘 

키워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으며, 한

편으로는 이혼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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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녀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이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부

모교육을 찾아 다니고, 정보를 찾고 탐색하는 등 부

모역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매우 커다랗게 작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자한부모와 다문화

한부모의 공통점은 대체로 모자한부모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상대적으로 

주변에서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마음을 터놓

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 적고, 네트워크

도 상대적으로 약해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두 가지의 어

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지원

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의 부족과 이로 인해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의 양과 질의 부족으로 인해 부자

한부모와 다문화한부모는 상대적으로 모자한부모

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크며 이로 인

한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또한 

한부모의 근로시간이나 취업형태에 따라 자녀양육

에 대한 정책요구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이 자녀 연령별, 

한부모가족의 유형과 환경에 따른 맞춤형정책으로 

지원해 주길 원하고 있었다.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나 상담프로그램 등을 발굴 및 보급이 필요한 것으

로 드러났다. 또한 한부모는 이혼 등으로 인해 마음

의 상처나 외로움, 혼자서 자녀양육과 경제적 문제 

등을 다 책임져야 하는 책무 등으로부터 오는 위압

감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므로, 이를 치료하

기 위한 상담이나 힐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

다. 그러므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하거나 한부모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문화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

정적 인식 등 한부모가족에 편견과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면 일을 제대로 못할까봐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지원받을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 다문화한부모의 경우는 남

의 나라에 와서 이혼까지 했다고 할까봐 말을 하

지 못하고, 한부모자녀가 군대 가면 관심병사로 취

급되는 것 등등에서 한부모가족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한부모가족에 대

한 이해교육 내지 인식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과 안정적

인 정착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사회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개선 방안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정책지원 패러다임을 저소

득 한부모가족에서 일반 한부모가족으로 전환하여

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한부모자녀 보육시설 입

소 순위의 조정을 통한 한부모가정의 일ㆍ가정양립

지원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28조와 동 법 시행

규칙 제29조에 의하면 보육시설 입소 우선 순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1순위이고 일반 한부모가족

은 2순위라서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을 위해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부모는 자녀

를 돌보기 위해 대부분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취업

을 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취업상태를 증명하기도 

어려워 맞벌이로 인정받기 힘들며, 맞벌이 부부나 

다문화가족 등은 우선 순위에 있어서 소득과 상관

없이 1순위이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한부모

가족은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도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시설 입소 우선 순위에서 

1순위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현

실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자녀양육비지원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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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원대상 자녀연

령을 12세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아

동인권이나 아동복지면에서 지원대상 연령을 높이

고 지원금액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논

의가 필요하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유형별, 자녀연령별, 취업형

태, 처한 환경 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별에 따라 유아기, 초등기, 중ㆍ고등기 등에 따라 

자녀양육을 위한 자녀양육지원 정책요구도가 다르

므로 이에 따른 맞춤형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부모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와의 소

통시간이 적어지므로 한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므로 한부모와 자녀간

의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상담프

로그램 등을 발굴,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부

자한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소통방법에서 모자한부

모보다 더욱 어려움을 느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한부모 중에는 이

혼 등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우울증 등으로 어려

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위한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바우처 사업,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자한부모와 다문화한부모의 경우는 모자한부모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져 식생활

에 대한 정보, 육아정보, 자녀양육 등에 대해 더욱 

어려움을 겪으므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지원정

책, 프로그램 등이 개발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부모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교육 및 

인식교육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

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은 스스

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 차별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에는 공무원과 어린이집, 

초ㆍ중등학교 등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

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에는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

녀교육 및 정착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

부모가족에 대한 이해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은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더욱 정책적 지원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관심의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가족자원경영학의 차원에서 한부모가

족의 자원관리, 생활설계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

과 시행, 그리고 한부모 가족과 관련한 사회자원의 

확대를 위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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